
1 배 경

□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지원

하기 위해 ｢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｣을 개정 발간하였습니다.

◦동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(현지법인, 지점, 사무소 등)

설립 등과 관련하여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

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습니다.

◦ ’18.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 개정,

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.

2 주요내용

☐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
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◦ (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) 역외금융회사 투자

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

◦ (출자요청 방식 투자관련 특례 마련) 역외금융회사에 대한

출자요청(Capital Call) 방식 투자시,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

따라 투자하는 경우,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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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

｢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｣을 발간합니다.

-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 전면 반영 -



◦ (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)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

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·보고하는 경우, 해외진출규정에

따라 신고·보고한 것으로 의제

◦ (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) 해외 현지법령이

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(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, 영업

기금 미보유)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

☐ 또한,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

수록하고용어·서식명 등을정비하여실무상혼선이없도록하였습니다.

3 기대 효과

□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

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,

◦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,

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4 활용 방법 및 향후 계획

□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동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

금융협회에 배포하고

◦ 금융회사 등이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금융

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*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(2월 중)

    *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fnhubkorea.kr) - 해외진출지원 – 

국내승인신고제도 – 해외진출규정상 승인신고제도

□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

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http://www.FNHubKorea.kr
http://www.f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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